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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students from a specialized high school in Suwon, Gyeonggi-do, was conducted. Hayes' 

(2022) PROCESS macro (Model=7)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on the final 194 copies of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barrier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employment barrier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employment barrier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social support and, on the other hand, to increase 

thei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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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A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19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의 분석은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7)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

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

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향상을 통해 취업장벽을 낮추고, 한편

으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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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

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국에 465개가 있으며, 178,032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23). 특성화고등학교는 기초직업교육의 수행을 통해 산업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 단계에서 직업적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직업, 진로선

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대다수의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은 취업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진학했으나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Byoun, 2017),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와 급여에서 차이가 나거나 승진 기회에 

제한이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대학진학률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직업계고

등학교 전체 졸업자의 취업률은 50.7%로 나타났으며, 그중 마이스터고등학교는 71.2%, 특성

화고등학교는 49.2%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비해 20% 이상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0). 근원적인 문제는 특성

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보다는 비교적 낮은 입학 성적이나 경

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Kim, 2018).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과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소년 시기는 

진로발달 단계에서도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Super, 1990)이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맞춰 자신의 목표를 향해 실천해 가는 노

력, 즉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 

후에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Kim & Kim, 1997). 유사한 맥락에서 Hong 

& Jeong(2016)은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도움 및 자원이다(Nolten, 1994). 사회적지지는 청소년 시기에 겪는 진로 고민으로부터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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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낮추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Kim, 2020). 사회적지

지를 받는 학생은 진로준비행동에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높은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결단력

을 갖게 된다(Kim, 2016). Kim(202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역시 높아진다고 하였다. 

취업장벽은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차별을 인식하

면서 스스로 만들어 부딪치는 장벽이다(Kim, 2009). 취업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사회

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낮게 인식된다(Ahn, 2015). Kim(2004)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록 취업장벽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Go(2015) 역시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취업

준비부족 등의 취업장벽을 진로준비행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요컨대, 사회

적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취업장벽 

요인에 의해 낮아지게 되면 진로준비행동 역시 낮아지게 된다(Ahn,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과제들을 해결하고 진로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의 과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핵심 

변인으로 작용한다(Lent & Hackett, 198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

서에 도움을 주고, 미래의 다양한 계획이나 진로결정, 목표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심리 기제가 

된다(Lee, 200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며(Yoon & Ahn,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족은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친다(Youn & Kim, 2013). 한편, 

Park(2019)은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보면,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취

업장벽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

적지지와 취업장벽 사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

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준비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교육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개인에게 실제로 제공되거나 개인이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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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개념이다(Park, 1985).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진로 관련 활동에 도움을 준다(Kim, 2016).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기로, 청소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화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되고,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Ferry et al., 2000).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직업계획의 수준이 높은데, 이는 청소년 자신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잘 찾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노력만큼이나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또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Lee, 2002).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M. R. Lee 

(2001)의 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 등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

한 형태의 긍정적인 도움 및 자원을 의미한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 정립은 Taylor & Betz(1983)가 ‘커리어 의사결정을 성공

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를 개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Betz et al.(1996)은 

이를 ‘진로결정을 위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고 정의하였다. Pyun(2015)은 진로의 영역에서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행

동을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ee(2000) 또한 진로결정효능감

을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신념 또는 유능감으로 보았다. 

Taylor & Betz(1983)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

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과 자신감(Taylor & Betz, 1983)으로 정의한다.

3. 취업장벽

취업장벽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애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경험 중 하나로 취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이 느끼는 일종의 장벽이다(Youn, 2012). Kim(2009)은 취업준

비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노동시장의 차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취업장벽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장벽들은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의 측면에서 발

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취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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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방해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다(Lee & Jyung, 2010). 이는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한 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 요소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장벽을 의미한다(Lee & Kim, 2015). 취업장벽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된 변인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등이었으며 진로미결정 상태일수록 취업

장벽 인식수준이 높아졌다(Swanso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취업장벽은 개인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방해요소(Lee 

& Jyung, 2010)를 의미한다.

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취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

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Kim, 1997; Park, 

2003). 이는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의 진로준비과정(Phillips & 

Pazienza, 1988)이며, 바람직한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결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 등 모두를 포함한다(Jin, 2010). 확장하여, 개인의 진로목표를 탐색하는 모든 진로

탐색 행동 및 미리 직업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까지도 진로준비행동

(Lyu, 2012)으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진로와 관계된 인지나 

태도가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Kim, 2011)으로 바라본다. 

5.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이다. Cauce et al.(1994)는 부모의 큰 지원과 

애정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정보추구욕구가 높으며, 실제로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 수준도 높다(Chi, 2010). 

Kim(2011)은 교사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친구관계는 진

로발달의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고등학생은 부모, 교사, 친구에

게 칭찬이나 인정 등 평가적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히 한

다(Park, 2006). Jeon(2019)은 대안교육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관

한 연구에서 정서적지지와 정보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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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Chun(2016) 역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고 진로, 직

업정보와 문제해결 능력, 미래계획 수준이 높아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한다고 말한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간의 관계이다. Min(2020)의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연구를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

다. Cho(2020)의 취업준비생 대상의 연구는 사회적지지 가운데 실질적지지, 정보적지지 등 

현실적인 지원이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돈독히 하여 취업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한다

고 보고하였다. Yu et al.(20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진로장

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이다.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지지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인다(Min, 2019). 

Song & Hong(2010)은 사회적지지가 진로목표 설정과 직업정보에 기반하여 미래계획을 설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

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신장될 수 있

다(Ha, 2018).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교사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

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으로 향상 되었다(Kim, 2020). Shin(2012)은 대학생 대

상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높음을 

보고하였다. Hong(2021) 역시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넷째, 취업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이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은 진로준비행

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 부족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취업

정보 부족, 차별적 인식 등의 환경적인 요인보다 진로준비행동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Go, 2015). Ryu et al.(2014)은 체육계열 대학생의 취업장벽 및 진로준비행동의 연구에서 경

제적 환경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사회구조 등의 사회적 장벽과 자기효능감 부족 등의 개

인적 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Chung(2019)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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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대상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A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220명이다.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220명 중 

20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94명의 자료를 연구분석에 사용

하였다. 전체 194명 중 남학생은 72명(37.1%), 여학생은 122명(62.9%)이며, 1학년 76명

(39.2%), 2학년 94명(48.5%), 3학년 24명(12.4%)이다. 

2. 측정도구

가. 사회적지지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측정을 위해 M. R. Lee(2001)이 개발한 사회

적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의 지지(9문

항), 교사의 지지(9문항), 친구의 지지(9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전체 

Cronbach α는 .953이고 하위변인인 부모의 지지는 .940, 교사의 지지는 .935, 친구의 지지는 

.927로 나타났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Benz & Taylor(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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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Lee & Lee(200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 또 E. K. Lee(2001)가 이를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E. K. Lee(2001)는 자기평가효능감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만을 이용하였

다. 이는 총 25문항으로 직업정보효능감(6문항), 목표선택효능감(11문항), 미래계획효능감(5

문항), 문제해결효능감(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전

체 Cronbach α는 .957이고 하위변인인 직업정보효능감은 .878, 목표선택효능감은 .919, 미

래계획효능감은 .817, 문제해결효능감은 .725로 나타났다.

다. 취업장벽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 측정을 위해 Lee(201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별(5문항), 개인의 신체적 문제(5문항), 자기

이해부족(5문항), 취업정보부족(5문항), 취업준비부족(5문항), 미래의 불확실성(5문항), 중요

한 타인과의 갈등(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장벽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장벽의 전체 Cronbach α는 .959이고 

하위변인인 차별은 .854, 개인특성부족은 .912, 개인의 신체적 문제는 .935, 자기이해부족은 

.928, 취업정보부족은 .919, 취업준비부족은 .866, 미래의 불확실성은 .89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895로 나타났다.

라. 진로준비행동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해 대학생용으로 개발된 

Kim(1997)의 측정도구와 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Park(2003)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하여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Kim(201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수집 활동(9문항), 도구구비 활동(5문항), 실천적 노력(9문항)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

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Cronbach α는 .940이고, 하위변인인 정보수집 활동

은 .910, 도구구비 활동은 .785, 실천적 노력은 .89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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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ver. 4.1)를 사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

여 문항간 내적합치도 지수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7)를 이용하였다. 취업장벽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샘플은 10,000개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연구변인인 사회적지지, 자기결정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구분 M SD 왜도 첨도

사회적

지지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4.16

4.01

4.00

.706

.669

.673

-.784

-.273

-.550

.305

-.382

.438
계 4.06 .566 -.190 -.54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효능감

목표선택효능감

미래계획효능감

문제해결효능감

3.55

3.72

3.35

3.51

.761

.701

.736

.804

-.481

-.386

.050

-.480

.808

.657

.124

.238
계 3.58 .676 -.341 .670

취업장벽

차별

개인특성부족

개인의 신체적 문제

자기이해 부족

2.85

2.50

1.90

2.53

.851

.994

.857

1.113

-.173

.302

.836

.358

-.118

-.622

.119

-.824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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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사회적지지와 자기결정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사회적지지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48*** 1

취업장벽 -.543*** -.675*** 1

진로준비행동 .465*** .806*** -.521*** 1
*** p<.001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위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와 조절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4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인인 

취업장벽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5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65, p<.01)가 있었다. 조절변인인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은 매개변인인 취업장벽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675, p<.001)를,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806, p<.001)를 보였다. 매개변인인 취업장벽

과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521, p<.001)가 있었다. 

3.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

취업정보 부족

취업준비 부족

미래의 불확실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51

3.21

2.78

2.09

1.040

.961

.962

.902

.325

-.377

-.161

.513

-.707

-.062

-.454

-.502
계 2.55 .707 -.162 -.390

진로

준비행동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

3.96

3.49

2.98

.734

.837

.928

-.630

-.240

.003

.700

.066

-.578
계 3.48 .741 -.24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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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22)의 SPSS PROCESS macro(Model 7)

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10,000개로,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였다. 사회적지지

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

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취업장벽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β=-.322, p<.001), 취업장벽도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β=-.399,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취업장벽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β=-.267, p<.01)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특성화고등학

생의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은 .027(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조

절효과를 보였다.

변인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인 모형(준거변인: 취업장벽)

(상수) 2.601 .039 66.558 .000 2.524 2.678

사회적지지 -.322 .075 -4.305 .000 -.469 -.17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77 .063 -9.210 .000 -.700 -.453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67 .081 -3.295 .001 -.427 -.107

준거변인 모형(준거변인: 진로준비행동)

(상수)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4.490
.339
-.399

.195

.093

.075

23.050
3.645
-5.346

.000

.000

.000

4.106
.156
-.546

4.874
.523
-.252

* L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3>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4>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효과를 나타낸다.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효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값 M-1SD(-.676)를 제외

하고, M과 M+1SD(.676)인 영역에서는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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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 Effect se t p LLCI* ULCI**

-.676

.000

.676

-.141

-.322

-.502

.090

.075

.095

-1.567

-4.305

-5.286

.119

.000

.000

-.319

-.469

-.689

.037

-.174

-.315
* L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효과

 

[그림 2]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

아질수록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값 중간과 상위에 한해서이다. 사회적지지에 따라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은 달라지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의 증가에 따른 취업장벽의 부

적 증가율은 중간, 상위 영역에서 높아진다.

[그림 2]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비고: SST=사회적지지, JBT=취업장벽, CET=진로결정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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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

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장벽은 낮아지고 취업장벽이 낮을

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취업준비생의 사회적지지 특히, 현

실적인 지원이 취업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한다는 Cho(2020)의 연구와 일관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Go(2015)의 연구를 지

지한다. 특성화고등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아진다는 

Park(2022)의 연구와도 일관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특성화고등학생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Youn(2012)의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값 중간 및 상위 그룹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취업장벽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높였다. 

이상의 연구결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 친구, 교사의 사회

적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를 높여 취업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특성

화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풍부

한 기회(교육 및 현장체험연수, 진로코칭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취업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노력 또한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는,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특히,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및 진로코칭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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